
4-5-2026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요한복음 11:25-27 

말씀제목: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 이천 년 간 은혜 

시대가 끝나고 주 예수 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 그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과 또한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 있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다가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까지 

부활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휴거의 날에 주 예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무덤에 있지만 

그들이 죽었을 때 하늘로 데려가신 그들의 

영과 혼을 데리고 오실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살전 

4:13-15)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의 영과 혼을 데리고 오시는 것은 지난 

이천 년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 

무덤에서 진토가 된 잠들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다시 살리셔서 

그들의 영과 혼을 다시 결합하여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자신이 공중에 나타나시는 휴거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또 예수께서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신 

것은 휴거의 때에 살아 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에 대하여서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7) 

 

       사도 바울은 휴거의 소망에 대하여 

증거한 후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8)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된 휴거의 날이 대 환란 전에 

있을 것을 암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을 

것에 대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 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살전 1:10)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 밴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살전 5:3-9) 

         예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할 때에도 동일한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거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계 3:7-13) 

 

아멘! 할렐루야! 

 

 


